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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장 유승희  담당 박예슬 *c-lab 큐레이터

 

문서번호 : 코리아나 019-082

시행일자 : 2019. 06. 11.

수    신 : 홍익대학교 미학과

참    조 :
  

제목: 코리아나미술관 <토킹투게더 #2: 몸, 다시 읽고 새로 쓰기> 프로그램 참여 협조의 건

          

1. 귀교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. 

2. 코리아나미술관 *c-lab은 창작자와 기획자, 연구자, 관객 등 문화예술계 영역의 여러 

주체들이 매년 선정된 주제에 대해 강연, 워크숍, 퍼포먼스, 스크리닝 등 다양한 

실천방식을 통해 함께 탐구하는 연간 프로젝트입니다. 

   2019년 *c-lab 3.0에서는 ‘증후군’이라는 주제 아래 보이지 않는 몸의 현상들에 대한 

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. <토킹투게더 in *c-lab>은 탐구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

위한 강연 & 토크 시리즈로, 두 번째 회차인 “몸, 다시 읽고 새로 쓰기”에서는  

의학철학자와 안무가의 시선을 통해 다양한 신체적, 심리적 현상이 발생하는 장소로서 

우리의 ‘몸’을 새롭게 살펴볼 예정입니다.  

3. 이에 위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 및 홍보 인쇄물을 발송하오니 귀 학과(부)의 관심 

있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물 비치 및 배포 협조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  <토킹투게더 #2 : 몸, 다시 읽고 새로 쓰기> 프로그램 참여안내

  가. 일    시: 2019.6.29.(토) 오후 3:00-5:00

  나. 장    소: 코리아나미술관 2층 세미나실 (서울 강남구 언주로 827)

  다. 강 연 자: 강신익(의학철학자), 노경애(안무가)

  라. 참여대상: 주제에 관심 있는 대학(원)생 및 일반인 50명 내외 

  마. 참 가 비: 무료(미술관 전시 관람 포함/2019 미술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) 

  바. 신청방법: 코리아나미술관 홈페이지 신청 www.spacec.co.kr 

  사. 문    의: 박예슬 *c-lab큐레이터(yesulpark@spacec.co.kr/02-547-9177)

 

끝.

         코 리 아 나 미 술 관



코리아나미술관 *c-lab 3.0 : 증후군 

강연 & 토크 시리즈 <토킹투게더 in *c-lab> 

 

◎ 프로그램 개요 

제    목 토킹투게더 #2: 몸, 다시 읽고 새로 쓰기 

기    간 2019. 6. 29. 토. 15:00 – 17:00 

장    소 코리아나미술관 2층 세미나실(서울 강남구 언주로 827) 

대    상 주제에 관심 있는 대학(원)생 및 일반인 50명 내외 

강 연 자 
강신익(의학철학자·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의료인문학교실 교수) 

노경애(안무가·아트엘 대표) 

참 가 비 무료(미술관 기획 전시 관람 포함/2019 미술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) 

내    용 

살아가며 다양한 증상, 질병 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몸을 타자화 하지 않고 

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지, 비정상과 정상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

와 몸에 대한 기존 인식체계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논의해보는 시간 

 

◎ 강연자 소개 

강신익(의학철학자·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의료인문학교실 교수) 

서울대 치과대학 졸업 후 15년간 치과의사로 일하였고, 마흔이 되던 해 영국으로 건너가 2년간 

의학 관련 철학과 역사를 공부했다. 추상적 지식보다는 일상적 삶에 봉사하는 의학을 지향한다. 

현재 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‘인문학적 의료’를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으며, 특히 과학적 사

실을 인문학적 가치 및 의미와 연결하고 종합하는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. 주요 저서로는 《몸의 

역사 몸의 문화》, 《몸의 역사》, 《불량유전자는 왜 살아남았을까》 등이 있고 역서로는 《사회와 치

의학》, 《환자와 의사의 인간학》, 《고통받는 환자와 인간에게서 멀어진 의사를 위해》 등이 있다. 

 

노경애(안무가·아트엘 대표) 

노경애는 네덜란드 EDDC(European Dance Development Centre)에서 안무를 공부한 후, 벨기에에

서 독립 안무가로 활동했다. 이후 국내로 활동 무대를 옮겨 지금까지 신체 움직임을 중심으로 사

운드, 영상, 시각예술 매체들과 함께 작업해오고 있다. 몸의 움직임을 공간에 배치하는 다양한 사

유의 방식을 ‘안무’로 보고, 글자, 사물, 소리들을 통해 안무를 이루어 간다. 퍼포먼스 작업과 함께 

최근 다양한 리서치 프로젝트를 통해 작업의 방식과 생각의 과정을 관객과 공유하는 작업들을 해

오고 있다. 대표작으로 <움직이는 표준>(SeMA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, 2018), <더하기 놓기

+,>(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, 2016-2017), (페스티벌 봄, 2013), <가로세로>(국립아시아문화전

당, 2013), <불특정한 언어>(독일 TanzeTage페스티벌, 2011) 등이 있다. 

 
*본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, (사)한국사립미술관협회 주관의 <2019 

미술관 문화가 있는 날> 사업 지원으로 진행되며, 참여 시 코리아나미술관 

기획 전시 《보안이 강화되었습니다》를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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